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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

보도시점 10시 30분 이후 배포 2025.12.30.(화)

조달청 2026년 조직 개편,
혁신과 디지털로 공공조달의 미래 연다!

- 혁신조달, 디지털조달 강화를 위해 ｢혁신조달기획관｣, ｢디지털공정조달국｣ 개편

- 혁신제품 스카우터, 해외실증 업무를 전담할 ｢혁신조달운영과｣ 신설 등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,

AI 등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을

단행한다.

이번 개편은 ▲ AI, 융복합제품 등 기술선도 기업 지원을 위한 혁신조

달 강화, ▲ 공공조달 AI 대전환 추진 등 디지털 기반 강화, ▲ 불공정

조달행위 조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먼저, 기존의 신성장조달기획관을 ｢혁신조달기획관｣으로 개편한다. 이는

막대한 공공구매력을 정책 수단으로 전략적 활용하여 혁신기업의 성장을

지원하는 ‘혁신조달’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. 기존 소속 부

서들의 명칭 또한 담당 업무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

경한다.

또한, 혁신조달기획관 밑에 ｢혁신조달운영과｣를 신설하여 혁신조달 관련

부서를 기존 2개에서 3개 체제로 확대한다. 신설 과에서는 민간 전문가,

연구기관 등 ‘스카우터’를 통한 혁신제품 발굴,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

혁신제품 해외실증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.

   * 혁신제품 해외실증 :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한 후 해외 공공기관들이 시범사용

(실증)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첫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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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공정조달국은 ｢디지털공정조달국｣으로 개편한다. 국 주무 부서를

기존 공정조달총괄과에서 ‘디지털조달총괄과’로 변경하고, 복잡한 조달

절차에 AI 기술을 접목한 AI Agent 도입 등 신속한 AI 대전환을 추진

하여 디지털 기반 조달행정 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.

아울러, 불공정 조달 행위 및 수요기관의 부당 행위에 대한 감독·조사를

강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6명도 추가 배치하는 등 공정한 조달시장 구현을

위한 노력도 계속한다.

백승보 조달청장은 “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공조달이 단순한 구매 기능

을 넘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, AI 등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

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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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앞으로 ‘기술선도·균형·공정성장’을 공공조달이 뒷받침하여 국정과제

와 공공조달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아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 장 김동현 (042-724-7082)

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박재형 (042-724-75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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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붙 임  조달청 조직도


